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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석유 소비량 60% 증가
IEA, 수급 맞추기 위해 3조달러 투자 필요 … 개도국 수송분야 수요 주목

세계에너지기구(IEA)는 10월26일 세계 석유 생산량이 2030년 이전까지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겠지만 예상되

는 소비증가율 60%에 맞추기 위해서는 3조달러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IEA는 연례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기며 2004년 들어 70% 상승하는 등 산

유 능력이 수요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클로드 만딜 IEA 사무총장은 “전세계 석유는 아직 고갈 상태는 아니다. 지구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분량 이상의 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다”며 석유 수요증가, 공급 안보에 대한 위협, 국제 에

너지 가격의 정기적인 급등 등을 우려했다.

세계 석유 수요는 2002년 하루 7700만배럴에서 2030년 하루 1억2100만배럴로 크게 증가하고 수요증가 

요인의 2/3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수송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딜 사무총장은 “에너지 분야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시급하고 결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어 유정, 

유조선, 송유관, 정유시설에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티흐 비롤 IE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문제는 투자가 적당한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

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만딜 사무총장은 또한 국제유가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IEA는 장기적인 국제유가 상승 추세로 인해 소비국들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카르텔에서 벗어나면서 

결국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대체에너지 사용도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석유 소비국의 석유 및 OPEC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25-35달러로 안정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만딜 사무총장은 “수요․공급 펀더멘털로는 현행 국제유가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제유가는 지속되

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 2년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IEA 전망에 따르면, 원유 수입가격은 현재의 고가에서 2006년 배럴당 22달러로 내린 뒤 2010년까지 유지되

고 이후 2030년까지 배럴당 29달러 수준까지 꾸준히 오르며 더 오른다 해도 평균 35달러 선을 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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